
 

인명 검색 결과의 동적 클러스터링 방법 

김형준O, 강승식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dictions@kookmin.ac.kr, sskang@kookmin.ac.kr 

Dynamic Clustering Method for Person Name Search Result 

Hyoung-Joon KimO, Seung-Shik Kang 

School of Computer Science, Kookmin University 

1. 서  론 

웹(WWW)이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점점 세계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웹에 있다는 상식이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 넓은 웹 속에 어느 곳에 어떤 정보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효율적인 검색을 통해 

관심 키워드와 연관된 문서를 검색하더라도 그 결과의 양이 많아서 개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사람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에 대한 동적 클러스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인명 

검색 결과로 얻어지는 문서들에 출현하는 용어들 중 문서간의 공통 용어들을 바탕으로 그 유사한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서로 관련된 문서들을 묶어낸다. 사용자는 관련 문서를 묶어서 브라우징함으로써 불필요한 문서는 

한꺼번에 걸러내고 필요한 문서는 한꺼번에 찾는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편리하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 

 

2. 본론 

검색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검색의 결과를 원문 전체와 함께 받아 사용하는 것은 오버헤드가 크다. 웹 검색의 

결과를 처리하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용어의 수는 처리속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매일 

수십억 개의 쿼리를 처리하며 수 천명이 동시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야후와 같은 거대 검색 서비스의 입장에서 

실시간 서비스의 처리속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색 결과 

문서로써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특정 인명을 쿼리로하는 검색의 결과로 얻어진 단문 문서들로부터 색인어 추출기를 사용하여 용어를 추출하고 

문서 별 용어 테이블(Term Table)로 관리하도록 하는 색인 과정이 가장먼저 이루어진다. 색인은 국민대학교 

형태소 분석기와 한국어 분석 모듈(KLT 2.10b)의 색인어 추출기능을 사용하였다.[1] 이 과정에서 각 문서의 

용어와 문서별 출현 빈도, 품사를 구하여 테이블로 구축하고, DF를 계산하여 용어 선택 과정 및 문서-문서, 

클러스터-클러스터의 유사도 계산에 사용한다. 

실시간으로 구축한 용어 테이블과 용어 사전을 통해 각 문서간의 공통 용어와 각 용어의 정보, 각 문서의 길이를 

정리한다. 이 공통 용어들을 바탕으로 문서간의 유사도를 추정하고 특정 값 이상의 유사도를 갖는 문서들을 묶어서 

각각의 클러스터로 구성한다. 

문서간 공통용어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공통용어의 tf와 df를 사용하는 TF-IDF 가중치 계산 방법을 기본으로 

용어의 품사에 따른 선택적 가중치를 적용하고 문서의 길이 및 공통 용어의 수, 공통용어의 품사를 반영하는 

유사도 계산 함수를 사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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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dy : 문서 dx, dy의 공통 용어 집합 
size(x) : 문서 혹은 용어 집합 x의 용어 수 
posi : ti의 품사 

검색 결과의 문서집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서는 제목(title)과 본문(body)으로 구성되고, 제목은 문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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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두 문서의 유사도 계산시 제목과 본문의 유사도를 각각 계산하고 

제목의 유사도에 가중치를 주어 아래의 수식과 같이 수치화 하였다. 상수 k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k = 0.5이면 

제목과 본문의 유사도 반영 비율은 같고 k > 0.5일때 제목에 가중치를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k = 0.7을 사용하여 
본문보다 제목의 유사도에 가중치를 두었다. 

bodyyxtitleyxdocyx ddsimkddsimkddsim ),()1(),(),( ⋅−+⋅=  

기준문서를 임의로 정하고 나머지 문서들 중 임계치보다 큰 유사도를 갖는 대상 문서를 선택해 클러스터로 

구축한다. 새로운 기준문서가 이미 하나의 클러스터에 포함된 경우 또 다른 임의의 문서를 기준문서로 정하고 

기본연산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링 방법은 일종의 단일패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써 클러스터의 

크기를 방대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다.[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정밀한 임계치 조절을 통해 클러스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클러스터의 수를 다수로 늘린 후 클러스터간 유사도 계산을 통한 클러스터 병합이라는 추가연산을 통해 

안정적인 성능을 낸다. 

클러스터링의 단위 연산인 문서간 유사도 계산에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의 문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판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각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고 전체 클러스터의 수가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작은 클러스터들을 하나의 문서처럼 간주하여 다시 클러스터간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클러스터들을 더 큰 클러스터로 병합하였다. 

클러스터쌍의 모든 클러스터 유사도를 문서간 유사도 계산식을 사용해 계산하고 그 중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쌍을 새로운 클러스터로 병합하되 이미 병합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쌍 유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시 

병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클러스터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전체 클러스터들의 크기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임계치나 클러스터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도 적정수의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클러스터의 수를 고정하거나 임계치 조절을 하고자 한다면 임계치나 클러스터의 수를 지정하고 병합되어 새로 

구축된 클러스터들에 대해 다시 클러스터 병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험은 구글의 웹문서, 뉴스, 블로그 검색 서비스에서 인명 검색 결과 491개의 단문 문서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문서 수집은 뉴스, 블로그의 검색 결과를 RSS feed로 받아 자동수집 하였고,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수작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단순 클러스터링만으로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클러스터가 너무 산개하여 클러스터링 시스템으로서 

가치가 없었다. 클러스터링된 클러스터들을 병합하여 클러스터를 재구축한 후의 정확도가 79.5%, 클러스터링된 

문서의 비율 83%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클러스터 수는 15개로 적당한 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병합 후 전체적인 클러스터링 성능이 나아졌음을 볼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명 검색에 대한 결과 문서들을 연관 문서들끼리 동적으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 각 문서의 

길이와 문서 사이의 공통 용어 수, TF, DF, 품사를 반영하여 문서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작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하고 다시 이 클러스터들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좋은 성능의 실시간 클러스터링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는 유사도 계산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나, 유사도 계산만 정확하다고 좋은 

클러스터링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검색 결과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용어수가 적은 단문을 사용하고 용어 선별을 통해 클러스터링에 꼭 필요한 용어만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 

속도 최적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처음 10페이지 약 100문서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성능의 클러스터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적은 문서당 용어 수로 인해 정확도 

향상에 한계성을 인식하고 향후 과제로 동의어와 같은 언어자원을 활용한 적은 용어 수에도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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